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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화학물질 생산균주 개발 성공
KAIST, 미생물 대사능력 자유롭게 조작 … 바이오가솔린 생산에도 적용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바이오 기반 화학물질 생산에 핵심이 되는 생산균주를 훨씬 효율적으로 제조하

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미생물을 이용해 유용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무작위 돌연변이 방법을 사용해왔

으나 원하지 않은 돌연변이로 균체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의외의 부산물이 합성되거나 균주의 변화된 특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균주 개량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미생물의 대사능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고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도록 고안됐다.

따라서 항암효과, 노화방지, 심혈관질환 예방 및 혈당저하 등 효능을 가진 라이코펜 생산에 적용해 대량생산

이 가능한 미생물 제작에 성공했다.

바이오 가솔린 생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상엽 교수는 “대사공학기술과 생물공정기술을 접목해 유전자 증폭 타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

로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술은 전 세계에 특허출원중이며, 연구성과는 4월23일자 Science에 편집장 선정논문으로 소개됐다. <저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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